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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만들기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영화진흥위원회를 찾아 영화 관련 표준계약서 등 정비방안 논의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0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부산 해운대

구 소재)를 방문하여 영화 관련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영화 산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및 표준

약관 속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ㆍ체계를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지원

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박덕호 사무국

장 외 정책개발팀장 등 영진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화산

업 근로표준계약서’를 함께 살펴보며 표준계약서 속 어렵고 복잡한 문장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영진위의 한 참석자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용

어나 외국어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또한 표준계약서에 “‘소정근로일’

이나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원칙으로 한다’처럼 표현이 어색하고 의미

를 파악하기 어려운 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계약서,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종래의 용어 정

비에서 문장ㆍ체계 정비 중심으로 넓혀가면서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 등에



까지 정비를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약관이나 계약서가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 국민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장이나 용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

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영화 산업 분야의 표준약관ㆍ표

준계약서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 속 어려운 용어,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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